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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기후위기 대응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가뭄·홍수 등 급증하는 기후 재난,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수자원으
로서 지하수의 중요성 인식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리조트에서 농어촌 지하수 활용 증대 및 효율적 이용·관

리를 위한 ‘2023년 지하수자원관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전국 지하수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농업용수와 지하수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정책(농업용지하수 

관리)방향 △지하수관측망을 활용한 농업가뭄 관리 정책 제언 등 지하수자원 

관리·활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선진기술과 최신동향을 소개하고 효율적

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사의 지하수댐*, 지하수함양** 등 대용량 미래 지하수자원 공급 

기술 사례 공유는 가뭄·호우 등 물 관련 기후 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에서 농식품부, 지자체 관계자의 깊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 지하수댐: 모래‧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의 지하지층에 인공 물막이벽을 설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지하수를 확보하는 시설물 

 ** 지하수함양: 비닐하우스 등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부족한 지하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량이 풍부한 인근 하천수를 지하수층에 인위적으로 주입

  아울러, 영농기 대비 비급수기 밭작물에 대한 지하수 공급관리, 지하수시

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석자의 지하수자원 

관리의 이해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김규전 수자원이사는 “작년 한 해는 전 세계에서 발생



한 기후 재난이 직전 20년간 평균보다 많았다” 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식품부, 지자체 등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로 지하수자원을 활용한 치수 

대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공사는 2001년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

수자원관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KRC 지하수 기술 나눔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농어민을 대상으로 지하수·지질 분야의 기술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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